
분별없는 자리가 바로 ‘깨달음’
[오늘의 명상]

맑은 하늘은 너무나 깨끗하여

밝은 해가 그 빛을 부끄러워합니다.

본래 마음 너무도 맑고 깨끗한데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말 인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맑은 하늘은 분별(分別) 이전의 상태, 즉 마음의 고향을 

말하며, 햇빛과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말은 분별심을 가리킵

니다.

영롱한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좋은 말과 아름다

운 생각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빛은 어둠에 의해 

빛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은 나쁘고 추한 것에 의해 드러나

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의지하여 번갈아 나타날 수밖에 없

는 운명이므로, 빛은 곧 어두움을 품었고, 아름다움은 추함

을 품었으며, 좋은 것은 나쁜 것을 품었으니, 결코 빛이 빛

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니며,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 아름답고 추한 이

전의 상태, 즉 분별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자 합니다.

분별 이전의 그것은 과연 상상할 수도, 형용할 수도, 티끌

도 발붙일 수 없는 청정법신(淸淨法身)의 그 자리로서, 빛

과 아름다움마저도 초라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부처님

의 가르침이라 하고, 이를 깨침 또는 깨달음이라 합니다.

깨침이란 언어도단(言語道斷),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

문자(不立文字)의 경지를 말합니다. 말이 끊어진 상태, 즉 

말을 붙일 수 없는, 말을 붙이면 절대 안 되는 자리를 언어

도단이라 하고, 가르침 이외의 것, 가르쳐서는 안 되는 그 

자리, 배워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교외별전이라 하며,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문장으로 나타낼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 경지를 불립문자라 표현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것이 동시에 생

기기 때문에, 생사(生死)와 생멸(生滅)을 낳고, 인과(因果)

를 낳고, 윤회(輪廻)를 낳고, 감정을 낳고, 시간과 공간을 낳

고, 고(苦)와 낙(樂)을 낳고, 시비(是非)를 낳고, 일체의 사

바세계를 낳으므로 결국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한 생각 이전의 상태를 본래 성품, 즉 불성(佛性, 

부처의 성품)이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문자

로 표현하는 이 자체가 상대적인 두 가지의 분별을 만들고 

말게 되니, 이미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해를 구하

기 위함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 중생, 특히 사람은 본래 분별 이전의 것, 

굳이 표현하자면 자성(自性), 불성(佛性)이라고 하는 청정

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無明)이라고 하는 분별(分別)심이 생기면서 

윤회고(輪廻苦)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업(業)과 윤

회의 향연을 멈추고 분별 이전의 본래 자리를 찾아서 돌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그림자 명상이 있

습니다. 그림자 명상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분별과 집착

의 그림자를 비추어 보고, 그것을 알아차리며 내려놓는 연

습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본래 맑고 깨끗한 자성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사하고 품격 있는 마음으로 본래의 자성을 찾아 

한 걸음 떼어 봅시다. 

기도가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명상]

밤새 소리 없이 찬 공기 모아 모아 

한 방울 물 되어 풀잎 끝에 매달렸네. 

태양이 떠오르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을 

오늘밤도 풀잎 끝에 찬 공기 모아 모아.

자연 현상의 한 부분을 마음의 모양에 대비하여 시로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시간)를 의

미하며, 찬 공기는 여러 가지 풍상을 담은 인연을 뜻합니

다. 한 방울 물은 내 삶의 집착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풀

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은 애써서 얻은 물질과 명예, 나의 

상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

음을 나타냅니다.

태양은 나의 작은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인연 현상으로서, 결국 눈 깜빡할 사이에 흔적 없이 공(空)

으로 돌려놓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집착과 미련이 남아 또다시 한 방울의 물을 만들어 보

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집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풀잎 끝에 매달린 한 방울의 물과 같

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 거대한 인연 

현상에 의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삶의 행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

니다.

그러니,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거대한 인연의 흐름에 맡

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얽히고설킨 인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밤(지혜롭지 못한 

시간), 찬 공기(삶의 풍상), 한 방울의 물(가진 것), 풀잎 끝

에 매달림(불안심), 태양(거대한 인연), 사라짐(결국 공으로 

돌아감), 집착(나의 업)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 낸 업의 그

림자에 불과합니다.

놓음, 즉 방하착(放下着) 선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업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하착 명상

은 현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풀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처럼, 우리

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관찰하며 무심(無心)

의 상태를 지향해야 합니다. 방하착 명상은 우리를 집착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내면의 고요와 자유를 선사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업을 청정히 하면 갈등이라는 그림자도 

모두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업을 멸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려면 우선 기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의 

첫 순서는 생각을 줄여 분별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하고, 염불하며, 긍정하고, 베풀어 마음의 평화

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줄 요약 

그림자 명상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분별과 집착의 그림자를 비추

어 보고, 그것을 알아차리며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본래 맑고 깨끗한 자성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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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분별심 생겨나

우린 불성이란 청정한 본성 내재

‘그림자 명상’ 분별심 줄이는 수행

분별 그림자 비춰 보고 내려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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